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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 명절, 공직자 선물‧금품수수 금지
”행동강령 위반 신고 받아요!”

- 국민권익위, 설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(2.9.~ 2.27.) 
운영…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·금품·향응 수수하는 행위 등 신고 가능

□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, 이하 국민권익위)는 

설 명절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, 지방정부,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

공공기관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

선물·금품·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오늘

(9일)부터 2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. 

□ ｢공무원 행동강령｣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

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·금품·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

하게 금지*하고 있다.

    * 다만,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

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설 명절 기간

(1.24.∼ 2.22.)에 한해 30만 원의 가액 범위 내에서 허용

   또한, ▴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, ▴허위

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, 

▴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·금품·향응 등을 받는 행위 및 이를 

매개로 한 부정청탁‧이권개입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다. 

   이러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



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☎110 또는 부패·공익신고 전화 ☎1398을 

이용할 수 있고,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(https://www.acrc.go.kr), 

국민신문고(https://www.epeople.go.kr), 청렴포털(www.clean.go.kr)을 

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.

□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 기간 동안 각 기관별 공직자 행동

강령 위반행위 자체예방활동*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실태점검을 실

시하는 한편,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관별 행동강령 운

영을 지원하고 자체예방활동 모범사례는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

계획이다.

     *▴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금품수수금지 등 청렴교육 실시, ▴청렴 관련 

입간판ᆞ현수막 설치 등 홍보 활동, ▴관용차 트렁크, 당직실 등 음성적 

금품수수가 이루어지는 취약장소 점검, ▴각급기관 감사실 중심으로 자체 

비노출 점검 실시 등

□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“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

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

하다.”라며, “공공기관이 자체예방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청렴하고 

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.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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